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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 불허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종교 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학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을 불허한 것이 집회의 자
유 침해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 성소수자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종교를 이유로 의해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어떤 종교도 소수자를 고립시
키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먼저 그간 학교의 차별행위로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과 연대하며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이번 결정은 장신대
학교 등 다른 종립학교에서 마찬가지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이다.
 

2. 누구도 혐오와 차별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견해를 종교를 이유로 가로막은 숭
실대학교, 한동대학교는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이번 결정은 종교 교리가 혐오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극우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그간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은 공공기관들 역시 이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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